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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목사를 양성하라

나    운   영

   

    예배와 음악은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웬일인지 인식이 부족하거나 아

예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 다만 음악을 예배에 있어서의 하나의 부속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듯싶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 교회에서의 성가대 지휘자 중에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즉 

성가대 지휘쯤은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에게나 이 무거운 책

임을 떠 맡기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성가대 지휘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알아야 한다. 

성가대 지휘자는 예배 때의 찬송가를 선택하는 일은 물론이고, 성가대가 부를 특별 찬송의 선곡도 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예배 처음에 연주되는 주악에서부터 마지막 송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음악을 주관해야 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음악에 대한 상식 아닌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옛날과는 달리 요즈음에는 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만은 음악 전문가를 초빙하는 교회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데 이보다도 더욱 이상적인 것은 외국의 경우와 같이 음악 목사를 초빙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즉 음악 목사는 

최소한 부목사와 같은 위치에서 교회에서의 음악 전반에 관한 것 - 다시 말해서 일반 성가대에서부터 학생 성가

대, 주일학교 성가대에 이르기까지의 선곡, 연주, 연습 등을 관장, 지도하도록 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이

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먼저 성가대가 부흥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따라서 성가대가 부흥하려면 유능한 

지휘자와 반주자를 확보해야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음악 목사를 초빙하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

는 바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음악목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없다.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 신학대, 서울 신학

대, 총신대, 장로교 신학대, 고신대 등 교회음악과를 설치한 대학은 많으나 음악 목사의 자격을 주는 제도적 조

치가 되어 있지 못한데 이는 시기상조라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회 음악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이라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음악 목사의 자격을 주려면 교회음악 못지않게 신학 과목을 많이 이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과목을 작성함

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음악 목사 — 다시 말해서 음악을 전담하는 목사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성직자

를 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신교 선교 100주년을 목전에 두고 초교파적으로 기념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이때에 가장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분야는 음악이라고 나는 단언한다. 왜냐하면 아직도 교회음악만은 서양음악의 식민지(?)의 위치에

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합동찬송가

에는 우리나라 사람의 작곡은 단 1장뿐이고, 새 찬송가에는 단 1장도 없고, 개편 찬송가에는 27장이 들어 있을 

뿐이다. 즉 각각 600장 이상 되는 찬송가가 모두 외국 찬송가의 번역으로 되어 있으니 이러고도 선교 100주년

을 자랑할 수 있을까? 한편 성가대의 특별 찬송곡의 경우를 살펴보면 헨델의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만을 아직

까지도 유일무이의 명곡으로 간주하고 되풀이할 뿐 대개가 연주하기 쉽고 음악적으로 수준이 낮은 짧은 곡을 연

주하고 있는 형편이니 교회음악은 8·15 해방 전에 비해 그다지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고 말해도 이에 떳떳하게 

부인하고 나설 사람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니 이 모두가 음악 목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우리나라에만 없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음악 목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하루속히 우리나라에도 탄생하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이다.

   끝으로 성가대가 부흥해야만 교회가 부흥한다는 철칙(?)을 재 강조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필요성을 인정하긴 



하면서도 아무도 용단을 내지 못했던 음악 목사 양성 기관 설치의 푸른 꿈이 귀 교단, 귀 대학에서 국내 최초로 실현되

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총신신보 1983. 1. 15.>


